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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원자재 강세로 “인상행렬”
7월부터 비타민․파스제품 10% 인상 … 3-4월부터 인상 도미노

일반의약품 가격 인상이 이어지고 있다.

제약업계에 따르면, 원․부자재 가격 인상 여파로 비타민 함유 의약품과 파스제품은 7월 들어 공급가격이 

약 10% 가량 인상됐다.

대웅제약은 7월부터 매출액이 약 500억원에 이르는 블록버스터 간장약 <복합 우루사> 공급가격을 약 10% 

인상했다. 복합 우루사는 기존 우루사 성분에 각종 비타민이 추가된 일반의약품이다.

대표적인 비타민C 제품인 고려은단의 <비타민C>도 7월1일자로 공급가격이 25% 인상됐다.

고려은단 관계자는 “비타민C 원료가격이 전년대비 4배 이상 인상됐고 포장재 비용도 많이 올랐다”며 “원료

가격 인상분을 모두 반영하면 지금보다 가격을 더 올려야하지만 앞으로 원자재 가격이 다소 떨어질 것을 예상

하고 일부분만 가격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유명 파스 브랜드 신신파스도 7월1일 공급가격을 5-10% 인상했다. 신신파스 관계자는 “파스 원료인 섬유와 

충전가스, 용기 등 원․부자재 가격이 모두 인상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파스제품 <케토톱>을 판매하는 태평양제약도 가격 인상시기를 저울질 하고 있다. 태평양제약 관계자는 “원

가 인상으로 10-15% 가량 가격인상이 필요한 실정”이라며 “협력기업들과 논의해 가격인상 시기를 최대한 늦

추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 밝혔다.

일반의약품 가격은 3-4월경 본격적으로 인상되기 시작한 이래 업계 전반에서 인상 도미노가 이어지고 있다.

유명 일반의약품은 대부분의 약국에서 마진이 거의 없이 판매되기 때문에 공급가격 인상폭은 그대로 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게 된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2007년 하반기에 가격을 인상한 제약기업들도 가격인상 압박에 시달릴 정도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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